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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의 힘

양창수 前대법관. 우리 나이로 올해 일흔

입니다. 서울대학교 법대(70학번)에 수석으

로 입학해 197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

사가 됐습니다. 임관 6년 만에 법원에 사표를 

내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

치다가 2008년에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. 

2014년 정년퇴임 뒤엔 한양대학교 로스쿨로 

갔습니다. 현재 그곳의 석좌교수입니다.  

 

1985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때 특이한 

경우라 화제가 됐습니다. 당시는 판사 수가 지

금보다 훨씬 적어 법원을 나와 변호사가 되면 

큰돈을 벌 때였습니다. 그는 국내 최초의 교

수 출신 대법관이 됐습니다. 이용훈 대법원장

이 임명을 제청했습니다. 대법관 임기를 마치

고 다시 학교로 간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. 지

금은 흔한 진로이지만 당시에는 ‘대표 변호사’ 

직함을 받고 로펌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

니다.  

대법관 퇴임 직전의 법률신문 인터뷰 기사

의 첫 문장은 일곱 글자입니다. ‘깐깐함의 대

명사.’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수업 두 차

례 정도 빼먹으면 F학점 주는 거로, 공부 안 

하는 교수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‘디

스’하는 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그의 수업을 

들은 법조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. 그에게는 

‘민법의 대가’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.  

법조인의 힘

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, 

기소 잡음 없앤 원로 법조인의 힘

〈지난 5월 10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양창수 전 대법관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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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이 찾자면 이력에 흠이 하나 있습니다. 전

두환 정부 때인 1984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

파견 갔습니다. 그의 고교·대학 선배이자 대

법관 선배이기도 한 김용담 前 대법관은 “발

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아무래도 

그건 아닌 것 같아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만

뒀고, 다시 법원으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

해서 학교로 가는 길을 택한 거로 안다.”고 말

했습니다. 

양창수 前대법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

는 못합니다. 대법원 담당 기자 시절에 가끔 

멀찍이서 보기만 했습니다. 대법원 연구관으

로부터 “공부를 엄청 하는 분이고, 방이 책으

로 가득 차 있다.”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“자

기주장이 명확한 원칙주의자인데, 논문 쓰듯 

근거를 잔뜩 준비하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다

른 대법관들이 쉽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못

한다.”는 말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.

다소 길게 양창수 前대법관에 대한 이야기

를 한 것은 이런 인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

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 

언제부턴가 법원 판결이든, 무슨 위원회 결

정이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판단

이 나오면 ‘심판’을 공격하는 게 관습이 됐습

니다. 불만을 품은 쪽에서 판사가 편향됐다, 

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성향이 한쪽으로 기

울었다고 성토합니다. 그나마 말만 하면 다행

입니다. 신상을 털고, 문자 폭탄을 날리기 일

쑤입니다. 김어준의 ‘뉴스공장’에 진행자와 친

한 변호사들이 나와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기

도 합니다.  

그런데 지난 5월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

장 기소 의견을 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

에는 뒷말이 별로 없습니다. 250명의 위원 가

운데 15명이 무작위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는 

데다가 참석 위원이 누군지를 공개하지 않으

니 공격이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. 그러면 타깃

이 회의를 이끈 위원장이 되기 쉬운데 양창수 

前대법관이 바로 그 위원장이니 시비거리를 

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 

양창수 前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

사심의위원회 현안회의 때는 스스로 기피 신

청을 했습니다. 최지성 前삼성전자 부회장이 

오랜 친구(고교 동창)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

불행히도 지금 우리 사회에 두루 존경받은 

어른이 별로 없습니다. 진영의 경계를 넘어 학

식과 경륜을 갖춘 학자, 법조인으로 인정받는 

인물도 드뭅니다. 그래서 양 전 대법관 같은 

분이 더욱 귀해 보입니다. 그가 걸어 온 길이 

진짜 학자의 ‘앙가주망’ 아닌가 싶습니다. 어

느 폴리페서가 자기 입으로 그 단어를 꺼내며 

자신을 변호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.  

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제 검찰이 

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. 그

가 계속 자리를 지킬지가 주목됩니다. 

(출처/중앙일보) 


